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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Î­6Ö�­�̄âÕ­�����­�õr���ÖLZ[\IðVíT<à~G­LZL©nU�MQ

RòY�wm���VI�VíTR�[{ÆV \R.>nU¡

�V¢I�VíT¥V\«mM<rLë²s�èiÜzûhT{s�Ym

abc�def���
�����d��� '#



QRw@èi�nZÌmë²iÁ{mÐ<Ò̄­Õ­�ÎÖȬ­Liç�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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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불교도의 개인윤리에 대하여 

 

이영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Research Professor）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의 주제를 들었을 때, 

필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는 과연 불교도（佛敎徒, 

Buddhist）인가?’였다.  누군가가 “당신은 불교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 필자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만, 때때로 ‘불교도가 

아니다’라고 답한 적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두 가지 문맥에서 

부정（否定）의 대답을 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지칭하기에 부끄러웠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불교도가 ‘붓다（들）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asaṃśaya）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경우였다. 

필자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짧지만 귀중한 이 발표를 

진행하고 싶다. 우선 개인적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으로서 

‘누가 불교도인가?’를 논의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는 필자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온 

참（慚 hrī）과 괴（愧 [vy-]apatrāpya）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 이 두 

논의는 모두 불교도의 개인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게는 바른 행동（right conduct or behavior）이라 정의할 수 

있는 śīla（戒）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후자의 참과 괴의 

경우는 10 가지 대선지법（kuśalamahābhūmikā dharmāḥ）의 항목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계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즉, 계율의 

항목（śikṣāpada）[들]을 범했을 때 이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Ⅰ. 누가 불교도（Buddhist）인가?  

 

abc�def���
�����d��� '+



불교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귀의’일 것이다.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삼보 중 

불（buddha）은 ‘붓다[들]을 만드는 무학의 법들’이다. 이는 진지 

（kṣayajñāna）와 무생지（anutpādajñāna） 그리고 이들과 동반하는 

무루의 오온[들]을 지칭하며 성도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은 

색신（rūpakāya）은 배제된다. 법（dharma）은 열반（nirvāṇa）을 

의미하며, 승（saṃgha）은 4 향 4 과의 성인들（āryapudgalāḥ）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까쉬미르 유부와 세친은 남성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삼귀의 이외에도 upāsakasaṃvara（近事律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서 근사율의는 마땅히 

떠나야만 하는 다섯 법으로부터 원리（遠離）를 받는 것인데, 이 

다섯은 살생･투도･사음･망어･음주（prāṇātipāta･adattādāna･kāmamithyā 

cāra･mṛṣāvāda･surāmaireyamadyapāna）를 가르킨다. 즉 근사율의는 5 계 

（pañca śīlāni）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가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귀의뿐만이 아니라 5 계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별해탈율의（prātimokṣasaṃvara）는 계（śīla）의 동의어로서 이에는 

비구율의（bhikṣusaṃvara）를 비롯한 8 종이 있다. 그리고 근사율의는 

이 8 종의 율의중 하나로 언급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불교도란 

불･법･승의 삼보에 대해 귀의하고 각각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즉, 

비구라면 비구계를 비구니라면 비구니계를 재가신자라면 5 계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매일 불음주계를 어기고 아직 어린 딸을 위해서 

모기를 죽이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더 나아가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먹는, 따라서 

간접적으로 살생을 부추겨 불살생계를 범하고 있는 나는 과연 

불교도인가? 아마도 불교도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불교도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사론의 

문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의를 조금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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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부:] 만약 반드시 모든 남성재가신자들이 근사율의에 

머무는 자라면,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는 [5 계중] 하나를 지키고, 

둘을 지키고, 셋과 넷을 지키고, 모든 5 계를 지키는 

남성재가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유부:]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계율의 

항목（śikṣāpada）을 보호할 때 그를 그 [특정한 계율의 항목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남성재가신자는 근사]율의에 머무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AKBh（ed. Pradhan） 215,15-18] 

 

이와같이 유부는 5 계를 모두 받았지만 특정한 상황 혹은 

환경에 따라 5 계중 하나 만을 지키는 자와 둘 혹은 셋과 넷 혹은 

다섯 모두를 지키는 재가신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량부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 

혹은 둘 등의 계율의 항목들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유부의 이러한 견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불음주계 등을 

어기고 있을지라도 삼보에 귀의하는 한 나는 불교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맥 즉 ‘불교도가 붓다（들）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asaṃśaya） 믿는 사람들’로 한정되는 문맥에서 

불교도가 아니라는 대답에 주의를 돌려보자. 필자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만나왔던 보수적인 혹은 권위적인 경향의 불교도 중 

유난히 믿음（信）을 강조해왔던 분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분들에게 필자가 가지고 있는 의심（saṃśaya）은  붓다[들]의 

가르침（佛敎）을 이해하거나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분별 

（vikalpa）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의심’은 불교도에게 불필요한 항목일까?  인도의 8 세기 후반의 

유명한 반야경 주석가인 하리바드라（Haribhadra）에 따르면,  

‘반야바라밀’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곧바로（dhagiti）  

의심없이（asaṃśaya）  믿음（prasāda）를 일으키는 수신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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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raddhānusārin）’에게 ‘의심’은 그다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법행자（dharmānusārin）의 경우는 믿음을 

일으키기에 앞서 ⑴ 다른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에 의지하여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음 ➝ ⑵ 

반야바라밀이 붓다들을 낳았다라고 확신하는 두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⑴과 ⑵의 과정에는 ‘의심’이 필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리바드라를 포함한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이후에 

인식･논리학（pramāṇa） 전통에 입각한 논사들은 논서의 첫머리에 

논서의 삼반다（sambandha: 성취수단과 성취대상의 관계 혹은 

사자상승의 관계）, 주제（abhidheya）, 목적（prayojana）을 서술한 

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은 논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논서를 배우는 이익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arthasaṃśayotpādakatā）’ 

실제로 이 논서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의심（saṃśaya）은 ‘분별’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동기부여（motivation）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현대의 불교도들의 경우 수신행자보다는 수법행자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붓다[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심’은 부정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맥에서 필자의 대답 

역시 비불교도가 아니라 ‘수신행자（śraddhānusārin）로서 불교도는 

아니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참（hrī）과 괴（apatrāpya）의 역할  

 

설일체유부의 분류에 따르면, 참과 괴는 선한 마음과 항상 함께 

하는 10 가지 심소들 즉 대선지법（kuśalamahābhūmikā dharmāḥ）들에 

포함되고, 그 반대들인 무참（ahrīkya）과 무괴（anapatrāpya）는 

불선한 마음과 항상 함께하는 2 가지 심소들 즉 대불선지법 

（akuśalamahābhūmikā dharmāḥ）을 구성하고 있다. 참과 괴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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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정의는 각각  ‘스스로를 돌아보아 과오들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ātmāpekṣayā doṣair lajjanam）’과  ‘타인들을 

살펴보아 [자신의 과오들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parāpekṣayā 

lajjanam）’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참과 괴의 어근（dhātu）들인 

√hrī 와 √trap 가 동의어로서 ‘부끄러워하다（√lajj  to be 

ashamed）’를 지칭한다는 전제아래, 전자를 자신과 관련한 

부끄러움으로 후자를 타인과 관련한 부끄러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구사론에 나타난 참과 괴를 정의하는 두 

번째 정의에 해당한다. 첫 번째 정의는 

 

① 참- [계･정･혜 삼학이라는] 덕성과 이 덕성을 갖춘 사람에 

대해 공경하고（sagauravatā） 존중하고（sapratīśatā） 어렵게 

여겨 따르는 것（sabhayavaśavartitā）  

② 괴- 훌륭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행동]（avadya[samudācāra]） 

에 대해 두려움으로 보는 것（bhayadarśitā）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aniṣṭaṃ phalam）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 

 

이라 하여 ‘참’을 공경（gaurava）과 ‘괴’를 두려움（bhaya）과 

연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는 

구사론의 두 가지 정의가 혼합된 참과 괴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참’이란 보살이 비난받아야만 하는 행동에 대하여 다름 아닌 

스스로가 그릇되었다고 알고 나서 부끄러워 하는 

것（lajjā）이다. ‘괴’란 그 동일한 [비난받아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부터（bhayagauravāt） 

일어난 부끄러움（lajjā）이다. 또한 보살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저절로 철저해（tīvra）지는데, 하물며 반복 수습된다 

（abhyasta）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prāg evābhyastā）. 

{Bodhisattvabhūmi [ed. Wogihara : 25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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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살지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구사론의 두 번째 참괴에 

대한 정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참과 괴 모두에 나타나는 

‘비난받아야만 하는 행동 （avadyasamudācāra）’은 구사론의 첫 번째 

정의 중 ‘괴’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괴’에 대한 정의 중  ‘두려움과 

공경함（bhayagaurava）’이라는 복합어는  순서대로 구사론의 첫 

번째 정의의 ‘괴’와 ‘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이 

인용에서  중요히 다루고 싶은 것은 ‘보살이 참과 괴를 반복 

수습한다（修習 abhyāsa）’는 구절이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과 괴를 반복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보살지> 

계품（śīlapaṭala）에 나타난  자성계 （svabhāvaśīla）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자성계（Right conduct with respect to its essence）는 

보살이 지니는 아홉 종류의 계들 중 첫 번째 계로서, 이것은  

①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르게 계를 받음（parataḥ samyaksamādāna）, 

②매우 청정한 의도（suviśuddhāśayatā）, ③이미 범한 것을 되 

돌림（vyatikrāntau pratyāpatti）, ④범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전념 

（專念）하여 주의집중（mindfulness）을 확고히 함（avyatikramāya 

ādarajātasyopasthitasmṛtitā）이라는 네 종류의 특성（guṇa）들과 

결합한다. <보살지>에는  이 네 특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네 특성]중에서 ‘①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를 바르게 받고 

나서’ 보살은 학계（學戒）를 범할 때 다른 사람을 보아서 

괴（vyapatrāpya）를 일으킨다. 보살이 계들에 대한 ‘②매우 

청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한 （즉 계들을 익히고자 하는 

청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는 학계를 범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아 참（hrī）을 일으킨다. 학처들을 ‘③범하는 

것을 되돌리는 것’과 ‘④처음부터 전념하여 [학처들을] 범하지 

않음’이라는 두 원인에 의해 보살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게 

된다（niṣkaukṛtya）. 이와같이 이 보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를] 바르게 받음과 청정한 의도에 의지하여 ‘괴’와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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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 그는 ‘괴’와 ‘참’때문에 이미 받은 계를 보호하고, 

[이미 받은 계를] 보호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된다. 

{Bodhisattvabhūmi [ed. Wogihara : 137.18-138.01]} 

 

인용에서 보살은 이미 자신이 받은 계를 범할 때 자신과 타인을 

살펴서 부끄러워 하는 마음인 참괴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움인 참괴는 이미 받은 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처럼 

보호할 때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이미 범한 계의 항목을 참회 

등을 통해 되돌리는 것과 아직 범하지 않은 항목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념이 수반된다. 앞선 인용의 ‘보살은 참괴를 

반복한다’는 ‘보살이 계의 항목을 범할 때마다 참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 참과 괴가 

철저해（tīvra）질 것이고, 이는 계에 대한 준수가 확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귀의와 수계（受戒）는 불교도를 

정의하는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 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불교도를 정의하는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축 중 하나인 수계는 단지 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yavātjīvam） 

이러한 바른 행동들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환경에 따라 혹은 아직 충분히 

계발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마다 부끄러워 하는 마음인 참괴를 일으켜 앞으로는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자신의 계를 보호하고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상적인 불교도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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